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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빠르게 변화하는 테크놀로지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OECD 

국가의 학교와 가정에서의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 

보급률은 90% 이상으로(OECD, 2008), 학생들이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 ICT를 일상적으로 활

용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The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 2008). 이러한 추세를 반영

하여 최근 OECD의 교육연구혁신센터(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s: CERI)

는 1980년대 후반에 태어나 테크놀로지에 둘러싸여 성장하고 생활하는 세대로서 ICT를 이용한 

멀티태스킹, 즉 즉각적인 의사소통과 정보관리에 능통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새천년학습

자’(New Millenium Learner) 개념에 주목하고 있다(Pedro, 2009). 실제로 우리나라 십대 학생들

의 45.9%가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가지고 있고, 서울과 수도권 학생 10명 중 8.5명이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으며, 문자 메시지의 사용량이 성인이 월 58회인 반면 십대는 약 800회

로 나타나는 등(강명희 외, 2008) 청소년들이 ICT를 활용하는 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처럼 ICT에 익숙한 세대에게 적절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책결정자들은 ICT를 

교육에 어느 정도 통합하고 이를 위한 투자를 얼마만큼 지속할 것인지, 그리고 추진한 정책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예컨대, 학교에서 ICT의 활용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학

업성취도 제고나 교수·학습 변화 등을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2009).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1단계, 2단계 종합

발전계획을 통해 컴퓨터, 인터넷 연결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학생과 

교원이 ICT를 활용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는 등 이를 위한 콘텐츠와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총 4조 9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였다(임천순, 2005). 반면 이와 같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정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었으며, 특히 교육정

보화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더욱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 교육

정보화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육정보화 수준이 높은 다른 국가와 비교 

분석한 연구는 시도된 바가 없다. 참고로 교육정책의 효과성은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즉각적으로 

내놓은 산출물이 아닌 궁극적으로 정책을 통해서 어떠한 효과나 혹은 결과가 나타났는지, 최종

적으로 정책의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다(김혜숙, 백순근, 

2007). 

한편, PISA 2006 자료를 분석한 결과(OECD, 2008), 우리나라의 교육정보화 수준은 학교 인프

라구축 수준이나 가정에서의 ICT 접근성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학생들이 학교에서 ICT를 활

용하는 수준은 매우 낮고, 활용 양태에 있어서도 프로그램/소프트웨어 활용보다는 인터넷/오락

적 활용에 보다 치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에서 ICT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



한 학생의 비율은 약 42%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만 

15세 학생들에 한정된 조사에 해당하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ICT 통합 수준이 

충분하지 않거나 체계화된 교육과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학교현장에서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고 

실행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교육과정에 ICT 통합 정도가 높은 국가, 특히, 학교에서 ICT 

활용 수준이 높은 국가로는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서구권에서는 호주를 들 수 있다. 국제학업

성취도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이하 

IAEEA)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이하 TIMSS)의 4주기 연구인 TIMSS 2007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교에서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우리나라는 32.7%에 그치는 반면, 아시아

권에서는 싱가포르는 72.2%로 높았고, 서구권에서는 호주가 81.9%로 매우 높은 편에 속했다(김

경희 외, 2008). 특히, 싱가포르는 TIMSS 2007에서 수학 598점(1위), 과학 561점(2위)으로 높은 

성취도를 보였으며, 사회·문화 및 교육 환경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국가로서 교육과정에서 ICT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9). 또한 호주에서 

ICT 리터러시는 국가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5대 리터러시(읽기, 수학, 과학, 시민의식, ICT) 중 

하나에 해당하며(MCEETYA, 1999), 학생들의 수준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2005년

부터 6학년과 10학년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ICT 리터러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Ainley et al., 2007). 이처럼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문화권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

에서 ICT를 학교 현장에 정착,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매우 활발하다는 점에서, 호주는 서구권

에서 실제 교육과정에 ICT를 통합시켜 활용하는 정도가 높은 국가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싱가포

르와 호주를 선정하여 우리나라 교육정보화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수준에서 교육정보화 정책의 효과성 평가모형을 구조화하고, 한국, 싱가포

르, 호주의 교육정보화 정책 효과성을 TIMSS 2007 학업 성취도 자료를 통해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교육정보화 관련 학생 및 학교 변인이 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 때 투입

변인으로서 일반 변인과 ICT 관련 변인을 학생 및 학교 수준으로 구분하고, 산출변인으로 수학·

과학 성취도 점수를 설정함으로써 ICT 변인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2수준 다층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정보화 관련 변인이 수학·과학 성취도에 있어 차지하는 설명 분산은 어느 정도인

가? 한국, 싱가포르, 호주 간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가?

둘째, 교육정보화 관련 변인이 수학·과학 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 싱가포르, 

호주 간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가?



Ⅱ. 

먼저 교육정보화 정책의 효과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와 그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

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교육정보화 정책의 효과는 넓은 의미에서 국가나 지역을 통해

서 학교 혹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정보화 활동이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였는가 

등 의도된 효과 뿐 아니라 부수적으로 달성된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를 모두 포함한다. 교육정보

화 정책의 의도된 효과 측면에서 Wagner 등(2005)은 특정한 맥락에서의 ICT 활용은 학생들의 

지식, 기술,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수방식, 학교 혁신, 지역사회 서

비스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변인이라고 본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실제 실행 전

략을 통해서 학생 및 교사 측면에서의 산출효과를 가져오고, 이를 통해 학생 측면에서 더 높은 

교양, 더 나은 직업, 더 높은 수입 등 장기적이며 궁극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가정한다. 

Newhouse(2002) 역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교육정보화 정책의 효과를 교육과정, 학습 환경, 

교사, 교육체제, 학생 등 다양한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면서, 학업 성취도나 문제해결력과 같은 

궁극적인 성과는 여러 요소들에 의해 매개되어 나타난다고 한 바 있다. 교육정보화 정책의 효과

를 궁극적인 효과 및 학생 개인 측면의 효과에 한정하여 보면, 정의적 영역(학습 동기, 태도, 매

체에 대한 자기효능감 등), 사회문화적 영역(문화 수용성, 사회 공헌, 경제적 효과 등), 인지적 

영역(학업성취도, 정보활용능력, 창의성 등)으로 구분된다(임진호 외, 2005). 또한 Serverin(2009)

에 따르면 교육정보화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개념적 프레임은 투입 단계(input), 과정 

및 산출 단계(process and product), 전개 단계(development), 결과 단계(impact)로 구분된다. 여

기서 결과는 즉시적 결과와 최종 결과로 구분되는데, 전자에는 교수·학습의 변화와 학생의 참여

가, 후자에는 학생의 성취도와 역량(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창조성과 혁신성, 의사소통과 

협동능력)이 있다.

한편, 학업 성취도를 궁극적 효과로 선정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교육정보화의 투입

이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김영수, 계보경, 2001; 신종호 

외, 2005; BECTa, 200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성별 등 학생 수준에서의 주요 변인 효과를 

통제한 국제비교 연구에서는 해당 교과나 통제변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한 것으

로 나타났다. 예컨대, PISA 2000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을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 컴퓨터 접근성이 학생들의 읽기 성취도(Attewell & Battle, 1999), 과학 성취도

(Papanastasiou, Zemblylas & Vrasidas, 2005)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PISA 2003 분석 결과에서는 사회경제적 배경, 성별, 이민 여부 등 주요 변인을 통제한 경우, 

컴퓨터 접근성이 수학 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Witter & Senkbeil, 2008). 또한 

PISA 2006 분석 결과에서도 학교와 가정에서의 일반적인 ICT 활용 그 자체는 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ICT 활용의 세부 항목별 분석 결과가 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

대, 인터넷 검색, 문서 작성,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등의 활동이 성취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과 달리 게임, 음악 다운로드, 이메일이나 채팅 등 오락적 사용은 성취도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숙 외, 2008). 즉, 학생이 ICT를 어떤 목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가에 따라서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ICT 활용에 있어 오락이 

아닌 학습 등 유목적적으로 사용하는가(김혜숙, 2009), ICT 과제의 목적과 내용을 스스로 정하는, 

즉 자기결정적인 방식(self-determined way)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가(Witter & Senkbeil, 2008)

에 따라 그 효과는 상이하였다. 따라서 교육정보화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ICT 활

용 뿐 아니라 가정 및 학교에서의 ICT 접근성, 교육과정에서의 ICT 통합 수준, 실제 수업시간에

서의 ICT 활용 정도, 교사와 학생의 ICT 활용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ICT 효과 관련 선행연구를 보면 교육정보화 정책의 성과는 주로 학생 측면에 집중

하여 제시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교육정책의 핵심 성과변인이라 할 수 있는 학업 성취도와 그 외

에 문제해결력이나 의사소통능력, 협업능력 등과 같은 미래 역량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정보화 정책의 효과변인으로 TIMSS 2007의 수학․과학 성취도를 선정하였다. 한

편, 최근 국제비교 자료를 이용한 선행 연구들의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의미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첫째, 연구 목적에 따라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의 분석틀 및 평가 문항에 

대한 분석 연구, 수학․과학 소양(성취)수준 및 시행 년도에 따른 추이 분석 연구, 수학․과학 성취

도(소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둘째, 연구 방법에 따

라 문헌 분석, 각국의 교육과정분석, 회귀분석, 다층자료 분석,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한 분석, 문

항반응이론을 활용한 분석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초기 연구에서는 정답률과 국제 순위 

비교 제시와 같은 제한적 수준에서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연구는 다층자료 분석기법 등을 

활용하는 등 수학․과학 성취도(소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 보다 심도 깊게 

분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셋째, 연구 대상에 따라 자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국제 비교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의 경우 참여국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와 교육 여건이 유사하다 할 수 있는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

아 국가와의 비교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며, 최근에는 핀란드와 같이 PISA 평가에서 상위권에 해당

하는 국가로부터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종속 변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인지적 측면에서의 성취도 분석과 정의적 측면에서의 성취도 분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초기 연구는 수학․과학 성취도와 같은 인지적 성취를 중심으로 분석해 왔으나, 최근

에는 학습 동기, 자아개념, 자아 효능감과 같은 정의적 성취에 대한 분석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요컨대, 국제 학업 성취도를 활용한 연구의 경향은 수학․과학 성취 추이 분석뿐만 아니라, 

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교육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 역시 국제 학업 성취도 자료를 활용하여 

ICT 관련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표 1> 국제 학업성취도 자료를 활용한 효과성 분석 관련 선행 연구



또한 교육정보화 정책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학업 성취도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배경 변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교육정보화의 투

입만으로 학업 성취도 변화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과

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TIMSS 2007에서 제공하

는 배경 변인을 활용하여 교육정보화 효과성 분석모형을 설계하였다([그림 1] 참조). 여기서는 

학생 및 학교 수준의 ICT 관련 변인이 수학․과학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교육정보화 정책의 

효과라고 가정한다. 또한 이 모형은 학생과 학교 수준으로 구분하고, 각각에서 일반 변인과 ICT 

관련 변인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정보화 정책이 수학․과학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학생 수준                                      학교 수준 

[그림 1] 이 연구의 교육정보화 효과성 분석모형 

Ⅲ. 

이 연구는 교육정보화 정책의 효과성 비교 분석 국가로 한국, 싱가포르, 호주를 선정하고 이들 

국가의 TIMSS 2007 수학․과학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PISA 자료가 학생과 학교를 대상

으로 배경변인 설문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교사 변인 효

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반면, TIMSS 자료는 학생과 학교 외에 교사 변인 설문지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 변인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TIMSS에서는 4학년과 8학년 학생을 모두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8학년만 평가에만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은 



한국, 싱가포르, 호주의 8학년 학생이 해당된다. 이 때 8학년은 검사 시행 일자를 기준으로 만 

13세에 해당하는 학생이 가장 많은 학년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중학교 2학년 학생이다(김경희 

외, 2007). 또한 표집의 대표성을 위하여 2단계 층화 군집 표집을 사용하고 있으며, 본검사 참여 

학교 수와 학생 수는 한국은 150개 학교, 4,240명, 싱가포르는 164개 학교, 4,599명, 호주는 228개 

학교, 4,069명이다(IAEEA, 2008). 그러나 분석과정에서 결측값은 목록별(listwise) 결측값 제외 

방법에 따라 제외하였기 때문에 최종 분석 대상은 수학 성취도 분석의 경우 한국은 72개 학교, 

1,145명의 학생, 싱가포르는 134개 학교, 2,758명의 학생, 호주는 156개 학교, 1,276명, 과학 성취

도 분석의 경우 한국은 110개 학교, 2,665명의 학생, 싱가포르는 113개 학교, 2,270명의 학생, 호

주는 156개 학교, 1,72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교육정보화 효과성 분석모형에서 투입된 변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교육정보화 효과성 분석모형은 크게 일반 변인과 ICT 관련 변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1수준(학생수준)과 2수준(학교수준)으로 위계화되어 있다. 1수준(학생수준)에서의 일반 

변인은 성별, 장서보유량, 가재품목 보유량, 부모 학력, 교과태도, 교과가치인식으로 구성되었으

며, ICT 관련 변인은 컴퓨터, 인터넷 접속망 보유량 등 가정의 ICT 접근성, 컴퓨터 사용장소, 

수업 중 컴퓨터 사용, 과제 중 컴퓨터 사용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2수준(학교수준)에서의 일반 

변인은 학교크기, 학교 SES, 교사의 교직경력, 학교의 전반적 분위기, 교과연수로 구성되었으며, 

ICT 관련 변인은 학생 1인당 컴퓨터 수, 학교의 인터넷가능 컴퓨터 보유 정도, 교사의 정보화연

수, 교사의 수업 중 컴퓨터 사용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교사의 수업 중 컴퓨터 사용 정도는 수학

과 과학 교과별로 교사가 수업 중에 수학 혹은 과학 활동을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얼

마나 자주 사용하도록 하는지와 관련되어 있다. 종속변인으로는 학생의 수학․과학 성취도를 설

정하였으며, 5개의 측정유의값(plausible)을 동시 투입하였고 표본 가중치인 학생 최종 가중치

(student final weight)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참고로 학생 최종 가중치는 해당 국가의 8학년 모

집단 학생 수를 고려하기 위한 가중치를 의미한다. 



<표 2> 교육정보화 효과성 분석 모형의 변인



이 연구는 위계적으로 구성된 TIMSS 2007 자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층 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이를 위하여 HLM 6.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 모형은 절편은 무선효과로, 기울기는 

고정효과로 설정하고 모든 변인들은 고정효과로 포함하였다. 즉, 학교마다 평균적인 학업 성취

도는 다르지만, 독립변인이 미치는 영향력은 각 학교에 걸쳐 동일하다는 것을 가정한다. 또한 

학생수준과 학교수준의 변인들 중 더미변인에 대해서는 중심점 교정을 하지 않은 반면, 더미변

인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에 대해서는 학생수준은 집단 평균에 중심점 교정을, 학교수준은 전

체 학교 평균에 중심점 교정을 하였다. 다층분석에서 사용한 1수준 식은 다음과 같다. 

1수준:  

        

여기서 를 학교j 소속 학생i의 수학 성취도 점수 혹은 과학 성취도 점수라고 할 때, 학생 

수준 맥락 및 과정 변인(X)이 미치는 영향을 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는 학생수준 무선효과

로서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인 정규분포를 가정한다. 다음은 2수준 식이다. 

2수준: 

       

예측변수는 학교 평균 에만 영향을 미치고, 학생 수준 변인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는 학

교 수준 변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학교마다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이 때 는 학교수준 무선

효과로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인 다변량 정규분포를 가정한다. 

또한 연구 문제에 따라 첫째, 설명변인을 투입하지 않은 기초모형을 설정하여 수학․과학 성

취도의 전체 분산을 학교수준과 학생수준으로 나누고 집단 내 상관계수(ICC: intra-class 

correlation)를 구하였다. 둘째, 학생 및 학교 수준의 일반 변인이 통제된 상태에서 ICT 관련 변

인이 투입됨으로써 추정된 추가 분산 설명을 통해 교육정보화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단

계별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관련 변인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 모형(모형4)을 

통해 학생들의 수학․과학 성취도를 설명하는 다층모형을 설정하여 개별 변인의 영향력 크기와 

유의도를 분석하였다. 참고로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먼저 학

생 및 학교 수준 변수를 전혀 투입하지 않은 기초모형에서 학생수준에서 일반 변인만 투입한 



모형(모형1), 모형1에 학교수준의 일반 변인을 투입한 모형(모형2), 모형2에 학생수준의 ICT 관

련 변인을 투입한 모형(모형3), 모형3에 학교 수준의 ICT 관련 변인을 투입한 모형으로 ICT 변인

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최종 모형(모형4)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모형에서는 관련 변인을 차례

대로 투입하여 수학․과학 성취도에 대한 추가 설명 분산량을 추정하였다.

<표 3> 단계별 연구모형

Ⅳ. 

국가별 현황을 비교하기 위해 ICT 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기술 통계를 제시하면 <표 4>와 같

다. 한국은 싱가포르와 호주에 비해 가정에서의 ICT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학교에서의 

학생 1인당 컴퓨터 수는 적은 편이며, 특히 호주에 비해서는 ⅓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학생들은 집에서만 컴퓨터를 사용하고 학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67.03%로 싱가포르 27.40%, 호주 18.02%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며,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2.74%로 싱가포르 72.20%, 호주 81.85%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수업과 관련해서 수업 중 두 시간에 한 번씩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비율은 수학과 과학 모두 

싱가포르와 호주보다 낮은 수준이며, 과제 중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비

율은 수학과 과학 모두 싱가포르와는 유사한 수준이고 호주보다는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교과별로 구체적으로 수업 중 교사의 ICT 사용 수준을 비교하면, 수학의 경우 한국은 수학적 

원리와 개념 파악이 13.05%로 가장 높은 반면, 싱가포르와 호주의 경우에는 기능과 절차의 학습

이 각각 12.27%와 3.9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과학의 경우 한국은 과학적 절차

나 실험수행이 32.65%로 가장 높은 반면, 싱가포르와 호주의 경우에는 아이디어와 정보찾기가 

각각 13.05%와 16.3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ICT 관련 변인의 기술통계

주1. 이 수치는 해당 국가의 8학년 학생 인구를 반영한 가중치를 적용한 것이며, IEA IDB 

Analyzer를 사용하여 산출된 값임 

주2. 단위는 %로 평균값이며, (  )안은 표준오차임

주3. 전체 평균은 TIMSS 2007 참여국 전체의 평균과 표준오차를 제시함

먼저 기초모형에서 학교 간 차이가 전체 수학․과학 성취도를 설명하는 비율(ICC)을 살펴보

면 우선 수학 성취도의 경우 한국 10.26%, 싱가포르 46.31%, 호주 51.87%, 과학 성취도의 경우 

한국은 6.86%, 싱가포르는 49.70%, 호주는 46.10%로 나타났다(<표 5> 참조). 즉, 한국의 경우에

는 수학․과학 성취도의 차이가 학교 간 차이보다 학교 내 학생 간 차이에 의해 대부분 설명되

는 반면, 싱가포르와 호주는 학교 간 차이에 의해서 설명되는 분산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기초모형의 수학·과학 성취도 설명분산 비율(단위: %) 

다음으로 4개 연구모형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모형의 학교내, 학교간, 전체 분산의 

설명비율로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학교 및 학생 수준의 ICT 변인이 모두 투입된 모형 4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수학의 경우, 한국은 학교내 분산의 44.06%, 학교간 분산의 10.05%, 전체 

분산의 40.57%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학교내 분산 수준은 싱가포르(21.51%)나 호

주(25.75%)보다 높은 수준인 반면 학교간 분산은 싱가포르(38.64%)이나 호주(30.51%)보다 낮은 

편이다. 즉, 다른 국가보다 이들 변인이 설명하는 학교내 분산이 차지하는 정도가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체 분산에서의 설명분산 역시 싱가포르(29.44%)이나 호주(28.22%) 보다 높

은 수준이다. 한편, 과학의 경우, 한국은 학교내 분산의 29.45%, 학교간 분산의 16.74%, 전체 분

산의 28.59%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나 수학에 비하여 설명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국가와 비교하자면 한국은 학교내 분산은 싱가포르(18.29%)이나 호주(18.04%)보다 높은 수준인 

반면, 학교간 분산은 싱가포르(46.72%)이나 호주(42.99%)보다 낮은 편이다. 즉, 수학과 마찬가지

로 다른 국가보다 학교내 분산이 차지하는 정도가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6> 연구모형별 수학·과학 성취도 설명분산 비율(단위: %) 

주. 단위는 설명분산 비율(%)로  에 의해 산출



한편, 교육정보화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모형 간 차이 분산 비율(%)에 근거하여 학생수준 

효과, 학교수준 효과, 전체 효과를 산출하였다(<표 7> 참조). 우선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

해 국가별 전체 효과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분산에서 수학은 2.81～2.96%, 과학은 2.00～3.23% 

수준이며 ICT 변인의 효과가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하여 수학은 약간 높지만 과학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체 효과에서 학교내 분산을 살펴보면 수학은 1.82～3.09%, 

과학은 1.24～4.06% 수준으로 ICT 변인의 효과가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하여 수학은 중간 

정도이며, 과학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효과에서 학교간 분산은 수학 2.54～

4.51%, 과학 1.52～11.81%로 나타나 과학과 수학 교과 간에 국가별 효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여기서 ICT 변인의 효과는 우리나라는 수학과 과학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과학

에서 ICT 변인이 설명하는 변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분산을 기준으로 학생수준 

효과와 학교수준 효과를 비교하면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경우, 학생수준 ICT변인이 학교수준 

ICT 변인보다 수학․과학 성취도를 설명하는 정도가 큰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수학에 있어서 전체 분산을 학생 수준 ICT 변인에서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호주

의 경우에는 과학 성취도에 있어서는 학생수준 변인(1.53)보다는 학교수준 변인(1.70)의 설명 분

산이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교육정보화 정책의 효과: 모형 간 차이 분산 비율(단위: %)

주. 각 변인 효과는 연구모형 간 차이 분산 비율(%)로 다음과 같이 산출:  학생수준 효과 = 모형

3-모형2; 학교수준 효과 = 모형4-모형3; 전체 효과 = 학생수준 효과 + 학교수준 효과



모든 변인들이 동시에 투입된 최종 모형(모형4)에서 각 변인들의 영향력은 수학․과학 교과에 

따라 국가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표 9> 참조). 각 변인별로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수학 성취도에 미치는 변인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첫째, ‘학생수준의 일반 변인’에 해당

하는 변인의 경우, 한국, 싱가포르, 호주에서 모두 가정의 장서보유량이 많을수록 수학 성취도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학부모의 학력이 높을수

록 수학 성취도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 싱가포르, 호주에서 모두 

학생들의 수학 교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수학 성취도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학교수준의 일반 변인’에 해당하는 변인들의 경우, 싱가포르에서는 학교크기가 클수록 

수학 성취도가 유의하게 높아지며, 한국, 싱가포르, 호주에서 모두 학교 SES가 높을수록 수학 

성취도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싱가포르와 호

주에서만 수학 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셋째, ‘학생수준의 ICT 관련 변인’에 해당하는 변인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한국과 싱가포르에

서는 가정에서의 ICT 접근성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와 인터넷 연결망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수학 성

취도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싱가포르와 호주에서는 집과 학교에서 모두 ICT를 사용하

는 학생이 ICT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학생보다 수학 성취도가 유의하게 높으며, 특히 싱가포르

에서는 학교에서만 사용하는 학생이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한국과 싱가포르의 경우 수학 수업 중 학생이 ICT를 사용할수록 수학 성취도는 유의

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주의 경우 수학 과제를 할 때 학생이 ICT를 사용할수록 

수학 성취도는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교수준의 ICT 관련 변인’에 해당하는 변인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호주에서는 

학교의 인터넷 접속 가능 컴퓨터 보유 수준이 높을수록 수학 성취도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싱가포르에서는 교사가 수업 중 수학적 기능과 절차를 설명할 때 학생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도록 할수록 수학 성취도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를 제외하고 한국, 싱가포르, 호주에서 모두 수업에서의 ICT의 구체적 사용 유형 중 수학 

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수학 성취도 최종 모형 분석 결과 

*p<0.05 **p<0.01



한편, 과학 성취도에 미치는 변인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첫째, ‘학생수준의 일반 변인’에 해당

하는 변인의 경우, 호주에서는 남학생의 과학 성취도가 여학생의 과학 성취도보다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 싱가포르, 호주에서 모두 가정의 장서보유량이 많을수록 과학 

성취도가 유의하게 높아지며, 한국과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학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과학 성취

도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싱가포르, 호주에서 모두 학생들의 과학 교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과학 성취도가 유의하게 높아지며, 특히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과학 

교과가 가치있다고 인식할수록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수준의 일반 변인’에 해당하는 변인들의 경우, 싱가포르에서는 학교크기가 클수록 

과학 성취도가 유의하게 높아지며, 한국, 싱가포르, 호주에서 모두 학교 SES가 높을수록 과학 

성취도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싱가포르와 호

주에서만 과학 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셋째, ‘학생수준의 ICT 관련 변인’에 해당하는 변인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한국과 싱가포르에

서는 가정에서의 ICT 접근성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과학 성취도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즉,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와 인터넷 연결망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과학 

성취도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집과 학교에서 모두 ICT를 사용하는 학생이 

ICT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학생보다 과학 성취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싱가

포르와 호주의 경우 과학 수업 중 학생이 ICT를 사용할수록 과학 성취도는 유의미하게 낮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교수준의 ICT 관련 변인’에 해당하는 변인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학교의 학생 1인당 컴퓨터수가 많을수록 과학 성취도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업 중 과학 절차나 실험을 수행할 때 교사가 학생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도록 할수

록 과학 성취도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호주에서는 교사가 수업 중 모

의 실험을 통한 자연 현상을 학습하거나 아이디어와 정보를 찾을 때 학생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도록 할수록 과학 성취도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교사가 교육정보화 연수를 많이 받을수록 과학 성취도는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과학 성취도 최종 모형 분석 결과 

*p<0.05 **p<0.01



Ⅴ. 

이 연구는 TIMSS 2007의 수학․과학 성취도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싱가포르, 호주의 정보화 

변인의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정보화 정책이 효과적인지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

다. 이를 위해 교육정보화 효과성 분석모형을 구안하고, 학교-학생 각 수준에서 정보화 관련 변

인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또한 TIMSS 자료의 특성을 살려 위계적 선

형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분석 결과, 우리나라 학생의 가정에서의 ICT 접근성은 싱가포르와 호주에 비해 높

은 반면, 학생 1인당 컴퓨터 수와 같은 학교에서의 ICT 접근성은 이들 국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ICT를 직접 사용하는 정도는 낮게 나타난 반면, 교사가 과학 

수업 중 ICT를 사용한다고 보고한 비율은 싱가포르나 호주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정보화가 주로 교사 중심의 ICT 활용 수업(예: 파워포인트나 인터

넷 동영상 등)을 강조함으로써 실제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ICT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수준

은 매우 낮음을 시사한다. 

둘째, 모형별 설명 분산을 분석한 결과, 국가별 정보화 관련 변인의 효과는 교과에 따라 약간 

상이하나 3% 이내로 나타났다. 수학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보화 변인 효과가 싱가포르, 호주보다 

약간 높은 반면 과학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분산을 학교 간 및 학교 내 분

산으로 구분하여 보면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정보화 변인이 학교내 분산보다는 학교간 분산을 

설명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 싱가포르, 호주보다 학교내 개인간 차이보다 

학교간 차이가 크며, 이러한 학교간 정보화 변인의 차이가 성취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시사한다. 참고로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의 교육정보화 지수를 산출․분석한 결과, 평균 이

하인 학교가 이상인 학교보다 많은 정적 편포를 보이고 있으며, 설립유형, 학교 규모, 지역 규모, 

학교계열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김혜숙, 2009). 

셋째,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학습 태도 등 주요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와 싱가포

르에서는 가정에서의 ICT 접근성이 높은 학생일수록 수학․과학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에서의 ICT 접근성이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을 통제하고서도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 결과(Attewell & Battle, 1999; Papanastasiou et al., 2005)

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활용도를 보면 수학 성취도는 싱가포르와 호주에서만 

집과 학교에서 모두 컴퓨터를 사용하는 학생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높았고, 과학 

성취도는 우리나라에서만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과 및 국가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보

였다. 또한 싱가포르의 경우, 학교에서만 사용하는 학생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 학생보다 수학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우리나라의 경우에 학교에서 학생 1인당 컴퓨터 수 등 학교에서의 ICT 접근성과 교사의 

정보화 연수가 과학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교에서의 ICT 

접근성이 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PISA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학생

의 ICT 활용의 효과성을 분석한 김혜숙 외(2008)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결

과는 국가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호주의 경우에는 인터넷 접속 가능 컴퓨터 비율 등 학교에

서의 ICT 접근성이 수학 성취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와 호주의 인프라 환경과 학생들이 교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교실의 컴퓨터는 주로 교사의 교수용으로 사용되며 학생들이 실

제로 컴퓨터를 접하는 경로는 정보관련 선택교과나 재량활동 시간에 컴퓨터실에서 사용하는 등 

제한적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컴퓨터 수는 0.41대로 호주(1.29대)나 싱가포르(0.55

대)보다 낮으며 대부분의 컴퓨터가 교사용 혹은 행정용으로 공급되어 있고, 학생이 접근 가능한 

컴퓨터는 컴퓨터실, 과학실, 도서실 등 특별실에 제한되어 있다. 반면 호주는 컴퓨터를 교실 곳

곳에 설치하여 소규모 조별 활동 중심 수업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교과별로 

학생들이 수업 중 혹은 과제 해결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교육용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교사용 지도서에 반영하는 등 ICT가 개별 학교의 교육과정에 ‘녹아들어’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학교에 설치된 ICT 인프라가 오히려 과학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결과는 교과교육과 관련 없이 형식적으로만 공급․배치되어 있거나 혹은 오히려 학

습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인프라 정책에서는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학생 1인당 컴퓨터 수를 늘리기 위한 예산 수급에만 심혈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에서 교과 특성을 살려 학생들이 컴퓨터를 실제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

록 교육 정보화 정책의 질적인 측면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학교에서

의 학생들의 ICT 접근성이 실제적으로 어느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그리고 교과 내외 활용 

양상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선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생의 수업 중 ICT 사용은 교과 및 국가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의 경우,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에서의 수업 중 ICT 사용이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과학의 경우에는 싱가포르와 호주에서 성취도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사의 수업 유형별 컴퓨터 사용 정도는 교과 및 특정 활용 

유형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호주에서는 수업 중 모의 실험을 통한 자연 

현상을 학습하거나 아이디어와 정보를 찾기 위한 컴퓨터 사용이 학생의 과학 성취도가 높이는

데 기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과학 절차나 실험을 수행하는 수업에서의 컴퓨터 사용이 부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싱가포르에서도 수학적 기능과 절차를 학습하기 위한 컴퓨터 사용이 학

생의 수학 성취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수업 유형이 

해당 교과 수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나라 교사는 과학 시간에 과학 

절차나 실험 수행(32.65%)에, 싱가포르 교사는 수학 시간에 기능과 절차 학습(12.27%)에 다른 유

형보다 컴퓨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과학 교사가 과학 절차나 실험 

수행에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교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ICT 활용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고찰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예컨대 

ICT 활용 수업이 과학 절차나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 몇 장의 파워포인트나 인터넷 자료를 학

생들에게 ‘보여주는’ 식에서 그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같은 일방적 교수전략이 성취도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교과 수업 유형별로 컴퓨터 

사용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수업 유형에 따른 컴퓨터 사용이 성취도에 어

떤 영향을 미치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호주에서 과학 성취도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 ICT를 활용하여 모의실험을 통한 자연 현상을 

학습하거나 아이디어와 정보를 탐색하는 과학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수업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사례 연구 등을 통해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단계 교육정보화종합발전방안(2001-2005) 등을 통해 정부 주도로 교사 

중심의 ICT 활용 수업 촉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각 교과별로 효과적인 ICT 활용 수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학생들의 흥미나 호기심을 유발하는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학습 자체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에 대한 연구

는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컴퓨터의 교육적 사용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교사

는 소수에 불과하며, 많은 교사들은 아직도 ICT를 이용하여 해당 교과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매체를 전체 교육과정에 통합하여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철학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

지 않다(Hattler, 1999). 교사에게 요구되는 교수기술이 직접적인 정보 전달에서 학생의 정보 숙

달의 구체화와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것과 같은 사고 기능 촉진, 문제 해결, 비판적 사고, 의사소

통 등으로 변화되는 최근의 경향을 살펴볼 때, 교사 교육에서 효과적인 ICT 활용을 위한 교육과

정이 개발되어 실행되는 것이 필요하다(장언효, 이성흠, 2002). 특히, 이 연구에서 한국의 교사가 

정보화 연수를 많이 받을수록 학생들의 과학 성취도는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정보화연수의 내용이 대체로 오피스 등 사무 프로그램이나 

특정기기의 사용법 등 일반적 ICT 활용법에 치중되어 있고 전달 방법에 있어 강의식 연수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TIMSS 2007 자료상의 변인들만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변인들의 

효과를 충분히 분석하지 못했고, 3개 국가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학생의 수업 시간 중 컴퓨터 사용과 교사의 교과 수업 유형에 따른 컴퓨터 사용

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별로 비교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는 교육정

보화의 효과성에 대한 보다 일반화된 논의를 위해서 설명 변인 및 대상 국가를 확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정보화 변인의 간접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분석을 시도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교육정보화 변인이 포함된 패널자료의 구축 및 보급 뿐 아니

라 장기적으로 교육정보화 정책이 효과적으로 나타난 국가의 교육과정 및 ICT 활용 실태를 분

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등 다양한 사례 연구 결과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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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ICT Policy in Education : 

Korea, Singapore and Australia in TIMSS 2007

 

This study aims at comparing the effectiveness of ICT policy in education across Korea,  

Singapore, and Australia in TIMSS 2007 data using the two-level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HLM). The study was approached by analyzing the effects of the ICT variables on math  

and science performance. It turned out that in Korea, ICT availability at home is higher but 

ICT availability in school is lower than those of Singapore and Australia. And at school level, 

ICT characteristics' effects on science performance in Korea had much larger than that of  

Singapore and Australia. While the ICT availability at home has still statistically positive effects, 

the ICT availability in school has statistically negative effects on performance with constraining 

the significant variables like a gender, SES, attitude toward learning and so on. In addition, 

it was not effective for teacher to use computer for scientific procedures or experiments in 

Korea, also for mathematic function and procedures in Singapore. However, in case of Australia, 

using a computer for studying natural phenomena through simulation and looking up ideas 

or information influenced science performance positively. It means that the ICT policy in 

education has a little different effect on math and science performance across Korea,  Singapore, 

and Australia, so in-depth studying with national context should be needed.

Key words : ICT policy, TIMSS 2007,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Cross-nation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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